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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탈북학생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들이 주로 겪는 문제는 저조한 학업능력과 문화차

이로 인해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먼저 학업능력과 관련해

서는 특히 오랜 학습중단에 따라 영어학습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탈북 중고등학생들은 영어 기초실력이 부족해서 학교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탈북 대학생들은 3명 중 1명이 저조한

영어능력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상황이다(남북하나재단 2014). 문화

의 차이도 탈북학생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비록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탈북학생들

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한국사회에

서 이질감과 문화적 충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김명선, 이동훈

2013). 특히 중국출생의 탈북학생들은 한국문화가 더욱 낯설 수 있

다. 따라서 탈북학생들이 영어능력의 향상과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을 높이게 되면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은 물론 21세기의 삶의 양식

확립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사료된다(차윤경, 안성호, 주미경, 함승

환 2016). 

  한편,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Fantini 1997) 영

어학습을 통해서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영어

능력과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은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과 관련이 있다. 간문화 역량은 언어와 문화가 교차

하는 간문화 상황에서 간문화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

미하며(Hammer, Bennett, and Wiseman 2003), 소위 ‘이질집단에서

의 상호작용 역량’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안성호, 심수진 2005, 

OECD 2005). 현재 세계화와 다문화화로 인해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50년이면 학습자는 약 10명당 1명의

외국인(9.2%)을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윤인진 2010). 영어가

국제 언어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영어 학습자는 영어를 사용하는 간

문화 상황을 조우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영어

학습을 통해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것은 영어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사회에서 적응과업을 안고 있는 탈



403탈북학생들의 간문화 역량 증진에 중점을 둔 중등영어 프로그램: 실행 연구

북학생들은 간문화 역량의 증진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야

기하는 요인인 영어능력의 향상과 함께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

이면서 동시에 향후 영어를 사용하게 될 간문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즉 간문화 역량은 탈

북학생들이 현재 영어교육을 통해 증진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된다. 

  지금까지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는 Lee(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영어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

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양유미, 이소영 2012, 정채

관, 민호기, 박영효, 김소영 2014). Lee는 기존의 교육과정이 학생들

에게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반영하는

영어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지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간문화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참여 탈북학생들을 위한 본 간문화 역량증진 프로그

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실행되었는가?    

  연구문제 2: 본 간문화 역량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영어학습이 탈

북학생들의 간문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이론적 배경

  지식이 폭증하고 타 문화권들이 급속하게 연결되며 새로운 시대

에 필요한 역량과 그에 대한 교육 방안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

었다(김광웅 2009, 이광우 외 2008, 차윤경 외 2016, 안성호, 심수진

2016, OECD 2005, Trilling and Fadel 2009 등). 이들은 모두 ‘상호작

용적 도구 활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율적 행

동’ 역량 범주를 제시하고 상세화한 OECD(2005)의 역량 틀에 포함

되는데, 이 중 둘째 범주는 간문화적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반드

시 필요로 한다.



404 김향숙·안성호

2.1 간문화 역량

  Fantini(2009)에 의하면 간문화 역량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과 상호작용할 때 효율적(effective)이면서 적절(appropriate)한 수행

을 하는데 요구되는 복잡한 능력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여기서 효

율적인 수행이란 외부자적인 관점(etic)으로 목표 언어·문화 안에서

자신의 수행 관점을 반영해 보는 것이고 적절한 수행이란 내부자적

인 관점(emic)으로 원어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수행이 인식되는 방식

을 반영하는 것이다.   

  Hammer 외(2003)에 의하면 간문화 역량은 “간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관련된 문화

차이를 경험하고 구분하는 능력”(p. 422)을 뜻하는 간문화 감수성이

높을수록 간문화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본 연구는 Hammer 외(2003)를 따라 간문화 역량을 “간문화적으

로 적절한 방식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으로 언어와 문화

가 교차하는 간문화 상황에서 적절히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영어 학습자들은 언어와 문화

가 교차하는 간문화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통해 언어적 역량과 함께 자신의 문화는 물

론 다른 민족과 문화에 민감하고 자신의 문화적 입장을 올바로 인

지하는 간문화 역량을 지닌 간문화 화자로 양성될 필요가 있다

(Wilkinson 2012). 

2.2 간문화 역량을 촉진시키는 방법

2.2.1 간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DMIS)

  이 모델의 가설은 문화차이에 대한 경험이 정교해지면서 간문화

관계가 증진된다는 데 있다(Bennett & Bennett, 2004). 즉 문화차이

를 경험하는 능력인 간문화 감수성이 증진될수록 간문화 상황에서

간문화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Hammer 외 2003). 

  이 모델은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함에 따라 ‘자문화 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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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Ethnocentrism)에서 ‘문화적 상대주의’(Ethnorelativism)로 감수성

이 발전하는데, 전자는 문화차이의 ‘부정’(Denial), ‘방어’(Defense), 

‘최소화’(Minimization)의 세부 단계가, 후자는 문화차이의 ‘수

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Integration)의 세부 단계

가 있다. 특히 후자에서는 문화차이의 중요성을 수용하거나, 다른

문화적 관점을 적용해 보거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통합을 경험하

게 된다(Bennett and Bennett 2004). 이렇게 간문화 감수성이 높아

지면 동시에 간문화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Hammer 외, 

2003) 감안할 때, 이 간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를 적용한 학습은 간

문화 역량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그림 1> 간문화 감수성 발달 단계 (Bennett 2007)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문화차이의 각 측면에 대하여는 감수성이

일직선적으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상이한 측면에 대하여는 상이한

경험 등으로 인하여 그 발달 속도나 단계가 서로 어그러지거나 따

라서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Altshuler, Sussman, and Kachur 2003).

2.2.2 다차원적 간문화 역량 모델

  Byram, Gribkova, Starkey(2003)에 의하면 간문화 역량을 발전시

키기 위한 언어교육의 목표는 언어적 역량과 간문화 역량을 둘 다

갖춘 ‘간문화 화자·중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간문화 화자는 사회

화 과정으로 형성된 대화 상대자에 대한 표면적 지식 외에도 그 개

인의 숨겨진 정체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간문화적 인간관계의

이해를 돕는 기량, 태도, 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필요 역량도 갖추어

야 한다. 

  Byram 외(2003)는 다음과 같이 간문화 역량의 발휘에 필요한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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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간문화 역량 모델을 제시한다. 

표 1. 간문화 역량의 구성요소

위와 같이 간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는 지식, 기량, 태도이며 이들 구

성요소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의 가치관에 의

해 보완된다. 따라서 간문화 화자에게는 대화 상대자의 가치관과

더불어 자신 및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도 중요하다. 

2.3 탈북청소년들의 영어교육

  탈북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논한 연구는 대부분 영어교육 현황과

실태 그리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양유미, 이소영 2012, 

정새론, 임현우 2009, 정채관 외 2014). 이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은 북에서 영어학습을 받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거나 (정새론, 임현

우 2009), 참여자들의 절반만이 경험을 가졌거나(김성환 2012), 또는

전혀 경험이 없는 것(양유미, 이소영 2012)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

구들은 탈북학생들은 영어학습의 결손으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

어 성취도가 매우 낮아서 학교 영어 수업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

는 실태를 보여준다.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

구성요소 개념 및 목표

태도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신

념 및 타문화에 대한 불신을 유보함

지식

자신과 대화 상대자 나라의 사회 집단, 산물, 그리고 실행

에 대한 지식과, 사회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일반적인 과

정에 대한 지식

기량

해 석 하 고

관련짓기

타문화의 문서 및 사건을 해석해보고, 설명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문화의 문서 및 사

건과 관련짓는 능력

발 견 하 고

상 호 작 용

하기

특정한 문화와 문화적 실행에 대한 새로운 지

식을 습득하는 능력과 실시간 의사소통과 상

호작용의 제약 속에서 지식·태도·기량을 적용

하는 능력

비판적

문화인식

비판적이면서 명확한 준거로 자신과 타문화의 관점, 실행, 

그리고 산물을 평가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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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Lee(2014)는 탈북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

으로 기존의 영어수업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

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학

생들의 삶의 맥락을 학습에 반영할 때, 즉 융복합교육의 맥락성의

원리를 충족하였을 때(안성호, 심수진 2016),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영어 기량뿐 아니라 간문화 상

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요구되는 간문화 감수성과 역량을 배양하도록

도와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실행한 것인데, 본 논문에

서는 간문화 역량의 증진과 관련된 측면을 주로 논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배경과 참여자

  본 연구는 Riel(2010)의 점진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참조하여 ‘계

획, 실행,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반성 및 시사점’의 도출로 구성된

순환적 과정의 반복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A대안학교에 재

학하는 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학기에 1월 19부터 5월 4

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업은 주 2회 4차시에 해당하는 정규 영어교

육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시간은 40분이다.

  참여자는 다음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수만 북한에서 전혀

영어학습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다른 학생들은 중국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험이 있었다. 기우는 아기였을 때 엄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참여

자들은 이러한 영어학습의 이력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학습의지가

부족하고 영어 성취도가 너무 저조하여, 연구자는 2014년 2학기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읽기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실력을 쌓는 단계

를 거친 후(김향숙, 안성호 2017)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408 김향숙·안성호

표 2. 참여자

  연구자는 다문화 영어교육 전공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교육을 담당한 경험과 서울의 D학교에서 탈북학

생들을 교육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

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간문화 감수성 측정

  본 연구는 간문화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점점 더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는(Cushner and Mahon 2009, Mahon 2006) 간문화 발달

척도(Hammer 외 2003)를 채택하였다. 이 척도는 간문화 감수성 발

달 모델을 근간으로 하며 5단계 Likert 방식을 취한다. 본 연구는

이 척도의 4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차이 부정과 방어’ 3문항, ‘문화차

이 최소화’ 2문항, ‘문화차이 수용과 적응’ 3문항, 그리고 ‘문화차이

통합’ 2문항 등 총 10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학

습배경에 적절하게 약간 수정 보완하여 그들의 간문화 감수성을 측

정하였다. ‘문화차이 부정과 문화차이 방어’ 그리고 ‘문화차이 수용

과 문화차이 적응’ 단계를 각각 하나로 합친 이유는 서로 잘 어울

리기 때문이다(Schmidt 2005).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에 이르게 문항 당 5점씩 부여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구

성하였다. 사전 측정은 2015년 1월 19일에, 사후 측정은 단원 학습

활동이 모두 끝난 후인 2015년 5월 4일에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한

글 실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한 문항씩 읽으면서 자세히 이해

를 하고 때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어를 활용하면서 정확히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런 후 모든 항목을 학생별로 기재하여 사전

이름

(가명)

연

령

성

별
출생지

입국

시기

영어 학습 경험

학교(중국) 학교(한국) 학원

주태 16 남 중국 2014년 5.5년(중국) 없음 1년(중국)

기우 17 남 북한 2013년 5년(중국) 1.4년(한국) 2년(중국)

미화 16 여 중국 2012년 4년(중국) 1.5년(한국) 1.5년(중국)

영희 17 여 중국 2013년 5년(중국) 1.4년(한국) 2년(중국)

영수 16 남 북한 2011년 없음(북한) 3년(한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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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후의 결과 변화와 항목별 증감 정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분

석하였다.

4. 간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행

  본 프로그램은 간문화 역량의 증진에 효과적인 간문화 감수성을

기르고(Bennett and Bennett 2004), 간문화 역량 모델(Byram 외

2003)이 제시하는 지식, 기량, 태도의 구성요소를 함양하기 위한 것

이다. 간문화 발달단계를 기반으로 보편적 문화가치를 이해하고 문

화차이를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간문화 역량 모델이 제시하는

지식, 기량,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다. 먼저 학생들의 간문화 감수성

발달단계를 파악한 후 그 단계에 따라 다문화 도서를 선정하고 학

습모형을 구안하였다. 그런 후 보편적 문화가치와 문화차이를 이해

하는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실행연구를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간문화 역량의 증진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

였다. 이번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실행연구

가 진행된 과정을 논하고 다음 5장에서 본 프로그램이 간문화 역량

의 증진에 끼친 영향을 논의한다. 

4.1. 간문화 발달단계에 따른 다문화 도서와 학습모형

  먼저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인식을 파악해

보았다(2014. 10. 6.). 학생들은 좋아하는 문화와 싫어하는 문화를

표현하였는데, 특히 흑인들에 대해서는 노래는 잘하지만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화를 바라보는 일종의 편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문화차이 방어단계(Bennett and Bennett 2004)에

해당 되었다. 그 후 학생들이 2014년 2학기에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문화수업을 주 1회 2차시 받았는데, 연구자는 그 결과 문화차이 수

용 측면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2014. 12. 29). 이는 연

구자가 2015년 1월 19일 실시한 간문화 감수성 척도(Hammer 외

2003)에서 추출한 10문항을 통해 학생들의 간문화 발달단계를 가늠

할 때에도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문화차이 부정·방어’가 2.6점, ‘문



410 김향숙·안성호

화차이 최소화’가 1.9점, ‘문화차이 통합’이 2.3점이었다면, ‘문화차

이 수용·적응’은 3.6으로 상당히 양호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차이

부정·방어’와 ‘문화차이 최소화’ 단계를 더 확실하게 넘어서도록 우

선 참여자들이 문화적 보편성을 더 인식하고, 그 후에 문화적 차이

를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1, 2단원은 간문화 발달단계에서 ‘문화차이 방어’ 단계와 관련하

여 공통된 인간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문화가치의 이해에, 그리고 3, 

4단원은 그 다음 단계인 ‘문화차이 최소화’ 단계를 벗어나 문화적

상대주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화차이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Bennett 2011). 그리고 표 3에 제시된 세부 주제에 따라 학습자들

의 간문화 의사소통 역량의 배양에 도움이 될 다문화 도서(Goḿez 

2013)를 선정하였다.

표 3. 간문화 주제에 따라 선정된 다문화 도서와 학습모형

  다문화 도서는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
1
을 참작하여 한국 문화를

포함하여 참여자들의 조우 가능성이 높은 대상국(한국, 미국, 일본, 

중동)의 문화를 다루는 것들 중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2009, p. 

272, 273)의 다음 기준에 맞는 것들을 선정하였다.

첫째, 인종, 종족 등 다문화적인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가?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6월호 참조한 것.

학습 목표와 간문화 주제 도서 (작가/ 목표 문화)

문화차이

방어단계

(문화적

보편성

이해하기)

문화적 산물을 통해서 공통된

인간성 이해하기 (서로 도와주기) 

1. My Neighbor Totoro
(Miyazaki 1988/ 일본문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된

인간성 이해하기 (인간의 평등함)

2. Amazing Grace (Hoffman 

and Binch 1993/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문화차이

최소화

단계

(문화차이

이해하기)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차이

이해하기

3. An Asian Company's 
Mistakes (신정현 외 2014/ 

중동 문화) 

독특한 문화적 관습을 통해

문화차이 이해하기

4. Korean Doljabi (이인기

외 2009, 위키피디아 돌잡이

참조/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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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 집단의 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고정관념 및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가?

셋째, 소수집단 구성원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넷째, 저자의 시각이 다문화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차

별적이지 않는가?

다섯째,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에 적합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규정된 문화

교육의 목표와 소재를 참고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언어와 문

화 차이에 관한 내용, 그리고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면서 실행

연구의 특성상 단원별 시사점에 따라 학습내용을 보완하였다.

4.2 간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영어교육 실행

  본 연구는 학생들의 요구분석을 반영하여 영어와 한글을 함께 사

용하는 방식 즉 문법 번역식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적용하였고 과업

의 진행에서는 중국어 사용도 허락했다. 읽기영역을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시행하였고 전반적으로 세부내용을 자

세히 학습하는 정독방식(Tanner and Green 1998)에 의해 도입단계, 

전개단계, 확장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습활동

(Drill Activity), 소리 내어 읽기(Read Aloud), 추론하기 등의 다양한

전략과 상호작용 방식을 활용하였다. 특히 간문화 감수성 증진과

역량 함양을 돕기 위하여 학습한 문화적 내용 등을 자기 문화와 관

련시키고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하여 성찰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였다. 특히 3, 4단원에서는 학

습은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의 영어 성취도를 높이면서(신연진, 조정

순 2013), 간문화 상황의 의사소통에서 협력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

여(Fantini 2009)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4.2.1 보편적 문화가치 이해 (1, 2 단원)

  1단원의 교재는 ‘My Neighbor Totoro’이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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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준다. 전반적으

로 이 이야기 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간문화 역량이 증진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마지막 확장 단계에서 학생들은 내용이해, 추론 및 자

아존중감 영역 등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활동자료를 통해 자

신들의 의견을 표현하였고, 또한 글의 교훈을 이해한 후 이러한 교

훈이 자신의 문화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활

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

이다’, ‘토토로는 도와주는 존재이며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반응하

였다. 1단원의 주제에 맞게 서로 돕고 이해하는 보편적 문화가치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간문화 발달단계에서 공통된 인간성을 중심으

로 정서가 형성 혹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Bennett and 

Bennett 2004), 연구자는 전개단계에서도 간문화와 관련된 활동자료

를 활용하였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반성하였다. 

  2단원의 교재는 ‘Amazing Grace’인데, 흑인 여학생이 친구들로부

터 편견을 경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 내용으로 인간의

평등함과 자아실현 및 자아존중감의 주제가 담겨있다. 2단원에서는

전개단계에서도 간문화 역량의 증진을 위해 구안된 활동자료를 활

용하였다. 주인공이 친구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겪은 후 어떤 행

동을 취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 후에 문화권이 다른 학생들과 학업

을 하게 될 경우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였다. 학생들

은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문화권이

다른 학생들과 학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별하거나 비웃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고 반응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장 단계에서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보편적 문

화가치와 관련하여 1, 2단원에서 학습한 바를 성찰하고 시각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기에 더 우수하거

나 반대로 부족한 사람 또는 그런 문화는 없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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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우의 간문화 활동자료

이는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강화하는 긍정적인 학습결과였다. 

연구자는 1, 2 단원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 참여가 개선

되면서 목표로 삼은 다문화 감수성·역량의 함양이 잘 이루어진 것

으로 판단하였다. 간문화 상황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Fantini 2009), 다음 단원에서는 협

동학습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여 간문화 역량을 함양

하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4.2.2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3, 4 단원)

  3단원의 교재는 ‘A Company's Mistakes’인데, 한 아시아의 제약회

사가 중동의 언어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약을 하나도 팔지 못한 내

용으로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 도입단계에서

는 문화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

림 3>의 왼쪽에 예시한 대로 먼저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의 학생들은 알파벳(A, B, C)만 보고 다른 한집단의 학생들

은 숫자(12, 13, 14)를 읽게 했다. 그러자 알파벳만 본 학생들은 가

운데 겹치는 숫자 겸 문자를 알파벳 B로, 숫자만 본 학생들은 숫자

13으로 읽어 내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소위 ‘프레임’에 의거하

여 이루어짐을(최인철, 2016)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활동을 통하

여 학생들은 문화가 다르면 사물을 보는 인식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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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화인식 활동(좌)과 미화(우)의 협업기반 활동자료

  학생들은 전개단계에서 회사가 중동에서 약을 팔지 못한 이유 등

을 협동으로 논의하였고, 마지막 확장 단계에서는 <그림 3>의 오른

쪽에 예시한 대로 3단원 내용을 6문장으로 요약하여 다시 복습한

후에 협업으로 중동의 방식처럼 한 줄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보는 활동을 하였다. 이 쉽지 않은 과업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글

자도 삐뚤삐뚤하게 써졌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문화차이를 수용

하는 반응과 함께 어려운 과업을 함께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

다고 표현함으로 협동의 중요성까지 인식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간

문화 역량 증진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문화차이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태도는 문화를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해당된다

(Bennett and Bennett 2004).

  이와 같이 3단원에서는 협동학습을 장려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4단원에서는 이를 더 극대화하여 문

화차이에 대한 인식과 간문화 역량을 고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

향으로 수업을 구안할 수 있었다. 

  마지막 4단원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돌잡이

문화를 익히면서 그 문화적 자기인식(Bennett and Bennett 2004)에

의거하여 다른 나라에도 제각기 독특한 생일문화가 있음을 인식하

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학생들은 전개단계에서 활동자료를 활

용하여 돌잡이 용품과 그 의미, 그리고 돌잡이 파티에서 생일을 맞

은 아이가 하는 일 등을 이해하였다. 확장 단계에서는 Mora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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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협동학습으로 진행된 주태의 활동자료

의 문화 알기의 틀을 이용하여 대상 알기(knowing about), 행위 알

기(how), 관점 알기(why), 반응하기(reflect)의 4단계로 돌잡이 문화

를 학습하였고, 마지막 반응하기(reflect)를 통해 돌잡이 문화를 단

지 지식으로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서 심도 있게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 후에 문화 알기의 틀을 정리하여 협업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의 <그림 4>에 따르면, 주태 학생은 먼저 문화적 정보로 돌잡

이는 아이가 한 살이 될 때 축하해주는 특별한 잔치임을 알게 되었

고, 문화적 실행에서는 아이의 입장에서 돌잡이가 실행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연구자가 제공한 문화적 관점 정보를 통하여는 한국의

돌잡이 문화를 상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찰적 관점에서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특별하다고 자신의 느낌을 썼다. 주태의

성찰적 반응처럼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번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간문화 발달단계에 따라

선정된 단원별 다문화 도서와 학습모형을 기반으로 어떻게 실행연

구가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은 1, 2단원의 학습을 통

해 보편적 문화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3, 4단원에서는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진행된 활동으로 문화 차이를 더 잘 수용하고 적용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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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습자들의 간문화 감수성 및 역량 변화

  이번 장에서는 본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간문화 역량의 증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간문화 감수성(Bennett and Bennett 

2004)이 증진된 정도와 간문화 역량 모델(Byram 외 2003)이 제시하

는 지식, 기량, 태도를 습득한 정도를 논의한다. 

5.1. 간문화 감수성 측정결과

  먼저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간문화 감수성(Hammer 외 2003)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평균적으로 7점이 상승하였다. 간문화 감수성

이 높아지면 간문화 역량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Hammer 외 2003), 대체로 학생들의 간문화 역량이 증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간문화 감수성

학생들 중에 영희의 점수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크게 차이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사전점수가 상

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번 학습에 앞서

서 진행된 학습과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영희는 김향숙, 안성

호(2017)의 관련 연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초영어실력을 쌓는 과

정(2014년 2학기)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보인 학생이다. 이 기간에

기업체가 후원하는 주 1회 2차시의 문화수업이 있었다. 연구자의

관찰에 영희는 미화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체가 후원하는 문화수업 등에서도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

이 간문화 감수성의 사전측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

작이 된다. 또한 사후점수가 크게 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화차

이 학습을 위해 진행된 ‘돌잡이’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고, 3, 4단원

학습 시에는 검정고시 학습을 병행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학습효

이름 및 점수 주태 기우 미화 영희 영수 총계 평균

사전평가 24 22 31 30 28 135 27

사후평가 35 31 37 32 35 17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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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덜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반면 영수와 미화는 검정고시를

보지 않았고 주태와 기우는 돌잡이 문화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었기

에, 이러한 상황이 학습의 동기로 작용하여 측정결과가 더 상승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영역에서 학생들의 변

화된 정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차이 부정과 방어’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사전 2.6점에서 사후 3.7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타문화 사람들을 덜 피하게

되었으며, 여러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더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문화차이 최소화’ 영역에서는 사전 평균 1.9점에서 사후 2.9점이

되었다. 영희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특

히 영수, 미화, 기우가 2.0/2.5/1.5점에서 각각 4.5/3.5/2.5로 상당한

상승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사람들의 공통성에 대한 부정적 생

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유사한 양상이 ‘문화차이 통

합’에서도 나타났다. 사전 2.3점에서 사후 3.0점으로 소폭 상승하였

다. 개인별로 보면, 다른 세 참여자는 변화가 없었으나, 주태와 기

우가 1.5점과 1.0점에서 각각 3.5점과 3.0점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문화적인 소속감이 더 줄어들고 다양한 문화적 관

점에서 사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적 수용과 적응’은 더욱 변화가 미미하였다. 평균 3.6점에서

3.8점으로 미미한 상승이 있었다. 그나마 주태와 영희만 3.3점과 3.7

점에서 둘 다 4.3점으로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다. 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가을의 문화 수업을 통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문화적 차이를 상당한 정도로 수용할 수 있

게 되었던 것 같다.

  범주에 따라 점수의 상승폭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이런 긍정적 변

화는 다음 절에서 보고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실제적인 목소리와

교수자의 관찰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 

5.2. 간문화 역량의 구성요소에 따른 습득

  다차원적 간문화 역량 모델에 따라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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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Byram 1997, Byram 외 2003, Goḿez 

2013).

표 5. 간문화 역량의 구성요소별 습득내용

  

  (1) 지식

  먼저 2단원은 주인공이 인종과 성에 대한 친구들의 편견에 굴하

지 않고 노력하여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성과

인종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여 인간의 평등함을 추구하는

문화적 보편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기우: We have different skin colors, but everybody is equal. No 

culture is better or worse. (2015. 3. 9. 활동자료)

미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포기 하지

않았다. (2015. 3. 2. 활동자료)

영희: We should help each other. We should not treat people      

unfairly. (2015. 3. 9. 활동자료)

  다음은 3단원에서 학생들이 익힌 지식이다. 3단원은 아시아의 제

2 Byram 외(2003)에 의하면 간문화 역량은 지식, 기량,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구성요소가 되는 기량은 역량이 아닌 기량으로 표기하

며, 모든 구성요소가 갖추었을 때 간문화 역량으로 표기한다(표 1).

구성

요소
구성요소에 따른 습득 주제

지식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는 보편적 문화가치와 학교환경에서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올바르게 맞서는 방법을 이해했다.

문화차이의 이해를 위해 중동의 언어문화와 한국의 돌잡이 문화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기량
2

문화적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 볼 수 있었다. (관련짓

는 기량)

문화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해석하는 기량)

협동학습을 통해 문화차이를 수용하고 문화적 알기(돌잡이)를

수행했다. (상호작용하는 기량)

태도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평

등의 관계에서 타자성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대해 언급했다.

문화차이에 대한 관심과 수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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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회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 가능한 사진 3장을 활용하였지

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동의 언어문화를 알

지 못해서 결국 약을 팔지 못한 내용이다. 

   영수: The company didn't understand different culture in the       

Middle East. People in the Middle East write and read        

photos from right to left. This is different from us. So        

they didn't sell any medicine there.   (2015. 3. 18. 활동자료)

영수가 묘사한 것처럼 학생들은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모든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동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돌잡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의 예는 다음

과 같다. 

주태: 돌잡이 is a special party. It celebrates a child because the      

child turns one year old safely. The child sits in front of       

the table.... 중략 ... And people enjoy the food.                

                                      (2015. 4. 1. 활동자료)

      

기우: 모든 나라도 다른 생일 전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2015. 4. 15. 활동자료)

학생들 중 한국의 돌잡이 문화에 대해 몰랐다고 언급을 한 주태와

기우에게는 이번 학습이 돌잡이 문화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다. 영희와 미화는 돌잔치를 한 사진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기우는

아기 때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을 한 경우라서 돌잔치를 못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며, 주태도 돌잔치를 하지 않았기에 사진도 없고

돌잡이 문화를 모르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따라서 이번 중동의 언

어문화와 한국의 돌잡이 문화는 특히 돌잡이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

었던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성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올바르게 맞서는

방법을 이해함으로 인간의 평등함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문화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고, 중동의 언어문화 및 한국의 돌잡이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하여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도

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장을 통해 Goḿ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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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의 연구에서처럼 인종차별주의적 편견에 대한 확산을 줄이고

다른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2) 기량

  먼저 텍스트의 문화적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기를 해 본

것이다. 다음은 주인공이 친구들로부터 편견을 겪는 내용(2단원)처

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차별 및 편견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것

이다.

     

    연구자: what kind of unfair treatment is in school?

             [중략]

    기우: 저도요. 중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조선족이라고

하는 욕 들었어요. 

             [중략] 

    영희: 저도 어릴 때요.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제가 조선족이라고.      

엄마는 조선 사람이고 놀렸어요.    

             [중략] 

    영수: 저는 일반학교에서 말투가 다르다고 애들이 놀렸어요.   

                                     (2015. 2. 25. 수업녹음전사)

                                              

연구자가 먼저 어린 시절 머리카락 색깔이 달라서 친구들한테 놀림

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자 학생들도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

유하였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주인공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두 번째,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도록 장려되는 기량을

통해서 비판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었다. 다음은 2단원의 확장 단

계에서 적용한 ‘What was wrong with the words that Grace heard 

from her classmates?’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참고로

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이 주인공에게 흑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연극

에서 피터팬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

    기우: 다른 사람을 비웃는 나쁜 행동과 말을 했다.

    주태: racial discrimination 

    미화: 그 사람이 우리랑 다르다고 차별하면 안 되고 다양한 사람들

         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2015. 3. 9.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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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등장인물과 이야기에 나타난 행동에 대해 자신들의 비

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다문화 도서와 언어가

통합된 활동을 통해 비판적으로 간문화 상황을 인식하는 독자가 될

수 있었다(Goḿez 2013). 

  세 번째, 상호작용하는 기량과 관련해서, 간문화 상황의 의사소통

에서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Fantini 2009) 협동학습은 간문화 역

량의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3단원부터 다양한 협동학습을 장려하

였는데, 특히 중동 방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 보는 활

동(그림 3)은 학생들에게 상호작용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심어주었

다. 참여자들의 협동학습 능력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향상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찰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었

다. 

협동학습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여겼지만 오늘 중동의 문화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함께 써보는 활동에

서 문화차이는 물론 협동학습의 중요성도 느낀 것 같다. 연구자

가 생각한 것 보다 잘해냈고 혼자서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을 함께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다고 학생들은 반응하였다.

                                  (2015. 3. 30. 연구자 관찰자료)

  4단원에서는 한국의 돌잡이 문화를 익히기 위해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 알기(그림 4)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경험한 생일도

공유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적 자기인식(Bennett and Bennett 2004)

을 고양시키는데 효율적이었다. 

    연구자: How did you do your first birthday party in China?

    영희: 저는 어렸을 때 조선족 사는 동네에 살았어요. 저도 비슷

          하게 했어요. 한복 입었고요. 펜을 잡았어요.

      [중략] 

    영희: 그것이 한 줄이 아니고요. 그릇에 담아주는데 아주 길어요.   

    기우: 아침에 계란하고 미역국 먹어요.

    주태: They eat cake and...

    연구자: Do they do just about the same as Korean people?   

    주태: Yes.                             (2015. 4. 1. 수업녹음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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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자신에게 독특한 문화가 있

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다르지만 중요한 문화가 있음을 인

식하였다. 즉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문화를 상대

적으로 바라보는 단계가 강화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간문화 역량의 증진을 위해 문화적 내용을

활용하여 관련짓기와 해석을 해보고 상호작용하는 기량을 적용해볼

수 있었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비판적으로 간문화 상황을 인식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3) 태도

  간문화 역량은 지식과 기량의 습득 외에 간문화적 태도를 겸비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 3단원에서 문화권이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을 하게 될 경우 요구되는 태도에 대해 학생들

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화: We should be kind to others. We should show respect. 다

른 사람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서로 생각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015. 3. 2. 활동자료)

영수: 타인을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2015. 3. 2. 활동자

료)

주태: I should know their different cultures first. I will try to       

know what they like or what they don't like. At last I want  

to talk about our cultures to them.   (2015. 3. 25. 활동자료)

학생들은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존중, 배려 등

과 함께 차별이 아닌 평등한 지위에서 타자와의 관계(Byram 1997)

를 맺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외 3단원의 확장 단계에서 중

동의 언어문화를 경험한 후에 문화차이에 대한 호기심과 수용(열린

마음)하는 태도를 보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그림 3). 

    주태: It is difficult to write from right to left. It doesn't mean     

that the culture is wrong. It means that culture is           

different in every country. We should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기우: It is difficult to write from right to left. Culture i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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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very country.

미화: 이것 쓰면서 많이 신기하고 역시 나라마다 문화차이가 있고

     따라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색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2015. 3. 30. 활동자료)

학생들은 우리와 다른 중동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신기하다고 표현

하면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에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문화체계를 여러 다른 문

화체계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차이

를 수용하는 단계(Bennett 1993)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 

  덧붙여서 간문화적인 태도가 증진되었다는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에 잘 공감을 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본 교

육과정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참여한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연

구자 관찰자료이다.

기우와 영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검정고시를 등록하러 갔

다가 수업이 시작된 후 십분 정도가 지나서 돌아왔다. 기우는 교

실로 들어오면서 ‘벌써 거기해요?’라고 아쉬운 듯 질문을 했다. 

연구자는 처음부터 빨리 다시 설명을 해 주었다. 오늘은 특히 학

생들이 수업에 몰입을 잘 한 것 같다.     (2015. 2. 25. 연구자

관찰자료)

십 분 가량이 지나 수업에 참여하면서 기우는 자신이 놓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쉬워했다. 연구자는 PPT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간략

히 설명을 해 주었다. 본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공감을 잘 이끌어

내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특히 이 2단원은 문화가 다른 사람

들에게 차별이 아닌 존중을 보여야 한다는 강한 인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이 습득하게 된 태도는 타문화에 대한 존

중, 배려, 호기심, 수용 등이며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이 문화를 상

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번 장에서는 본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참여자들

의 간문화 역량의 증진에 미친 영향을 논하였다. 간문화 감수성에

서, 그리고 간문화적 지식, 기량, 태도(Byram 1997)에서의 진보를



424 김향숙·안성호

보여주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참여자들이 문화차이를 수용하는

태도와 문화적 자기인식을 고양시킴으로 문화를 상대적으로 인식하

는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행 연구의 대상이 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탈북 청소년들의 간문

화 역량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6. 결론

  본 실행연구는 탈북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어교육을 통

해 영어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간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동시에 간문

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

을 탐색한 것이다. 참여자들의 간문화 발달단계에 따라 선정된 다

문화 도서 4권을 기반으로 하여 도입/전개/확장 단계로 구성된 수업

을 1학기 동안 진행하였다. 연습활동, 소리 내어 읽기뿐 아니라 자

신의 경험과 관련짓기, 추론하기, 성찰하기, 시각화하기, 협동 작업

하기 등을 통하여 보편적 문화가치와 문화차이의 이해를 강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다문화 영어교육적 수업을 통하

여 연구자는 학생들이 간문화 감수성과 지식, 기량, 태도 함양에서

다양한 수준의 진보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영어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종차별주의적 편견

을 넘어서는 보편적 문화가치와 문화차이를 이해하는 지식을 습득

하였고, 문화적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해보고 자신의 삶

과 관련지어 보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기량을 적용해 볼 수 있

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존중, 배려, 호기심, 수용 등의 태도를 고

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문화차이를 수용하고 문화적

자기인식을 심화하여 문화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검토되었다. 

  문화차이는 잠재적 갈등의 유발자이기에 간문화적 의사소통에 참

여하는 사람들은 미리 어울리게 될 간문화적 그룹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Kramsch 1998). 이번 연구의 참여자들은 증진된 간문

화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의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능력을 발휘하

고 향후 다른 간문화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의 수행을 잘 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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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간문화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민주적인 기반에서 평등한 인권을

추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므로(Byram 외 2003), 본 연

구의 실행 모델은 탈북학생들이 맞닥뜨릴 ‘주류집단’의 협업 상대자

들도 간문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일반학교의 학생들도 간문화 상황에

서의 적절한 수행에 요구되는 간문화 역량의 신장이 필요함을 적시

한다. 상호작용에서 간문화 역량은 혼자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공동의 관계형성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이다(UNESCO 2013). 

  본 연구는 영어 교육에서 영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

어능력의 향상과 함께 문화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간문화 역량

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간문화적 무능력의 대가가 세계적

으로 전쟁이나 갈등과 같은 위험성을 포함하여 상당히 크다는 점

과, 개인이 타고날 때부터 간문화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UNESCO 2013). 또한 간문화 상황에서 영

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적 소

통과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영어 교과에서 이러한 역량중심적인 교

육 목표를 설정·추구하여 학습자들의 간문화적 능력을 촉진시키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대부분 영어교육 연구는 탈북학생들의 실태파

악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거나(양유미, 이소영 2012, 정새론, 임

현우 2009), 학생들의 삶의 맥락을 반영하여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안적인 교육(Lee, 2014)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삶

의 경험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탈북학생들이 현재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동시에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간문화

역량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많은 탈북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못했고 다양한 다문화 도

서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탈북학생들의 간문화 역량의 증진을 위

한 발전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문화의 구조에 대

한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문화 구성요소가 어떻게 상호 관련되어

그에 대한 감수성이 상관적으로 발달하는지를 더 깊이 고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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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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